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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풍력 발전 압도적 수출액, 

원전보다 69배 더 높았다.

- 양이원영 의원, “우리나라 수출 효자 에너지는 원전 아닌 태양․풍력 등 재생

에너지”

- 이집트 엘다바 사업, “3조원 중 원전 기자재 수출은 6,600억원에 불과, 나머

지는 터빈 건물 건설 등 시공사업으로 현지인 고용 더 많아.. ”

 

   2021년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보다 69배 높았고,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인 2014~2021년 기간 동안 태양・풍력 발전 평균 수출액도 원전보다 25배나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실적에서도 원전 산업
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게 
제출한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황」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붙임1] 참고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을 능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현상
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부터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
보다 낮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14년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은 원전보다 19배, 
2015년에는 23배, 2016년엔 28배 더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작성된 20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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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태양・풍력 발전의 누적 수출액은 26조7,129억원으로 원전 누
적 수출액 1조 716억원보다 24.9배나 더 높았다. 

   최고, 최저 수출실적을 비교해도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2014~2021년 태양・
풍력 발전 수출액은 최저 2조 4,024억원이고 최고 4조 755억원이다. 반면 원전은 최저 
350억원이고 최고 4,309억원이다. 최저 수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태양・풍력 발전은 
원전보다 68.6배 더 높고, 최고 수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9.5배 가량 더 높다. 태양・
풍력 발전 에너지의 최저 수출액과 원전의 최고 수출액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태양・
풍력 발전 에너지의 최저 수출액이 원전 최고 수출액보다 5.6배 더 높다. 어떤 비교를 
해도 태양・풍력 발전 에너지의 수출실적이 원전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감사 당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과 2023년 원전 수출 계약액만 별도로 제출했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사업 계약액으로 3조원+α를, 2023년 루마
니아 체르나보다 사업 계약액으로는 2600억+α의 수출 실적을 추정하고 있다. 이집트 사
업은 7년, 루마니아 사업은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연평균 수출액은 이집트가 4,286
억원, 루마니아가 520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 두 원전 사업의 연평균 수출액을 
합쳐도 태양․풍력 발전의 조단위 수출실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3조원의 계약 실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집트 엘다바 사업은 대부분 터
빈 건설과 같은 시공건설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가 자료에 따르면, 이 사
업의 계약액 중 기자재 부문은 단지 6,600억원에 불과하다. 루마니아 체르보나 사업 역
시 기자재 부문이 1,100억원 규모로, 전체 계약액 대비 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
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공사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집트 엘다바 사업에 2023년까지 투입되는 건설인력 
390명 중에 한국인은 140명뿐이며, 나머지 250명은 현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하도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지만, 2차 하도급을 이집트 현지 건설사가 맡아 인력 충원
은 대부분 현지에서 이뤄진다.

[붙임2] 참고

   수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통
계」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 일자리수는 원전보다 3배 더 많고, 2021년 4배 더 많
았다. 태양・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는 2020년 109,871명이고, 2021년 
139,097명이다. 같은 기간 원전 산업 종사자수는 2020년 35,276명이고, 2021년 35,104 
수준이다. 태양・풍력 발전 산업도 마찬가지다. 2020년 태양・풍력 발전 산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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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만4,497명이고, 2021은 12만7,106명이다. 태양・풍력 발전은 원전보다 일자리수가 
2020년 3배, 2021년 3.6배나 더 많다. 

[붙임3] 참고

   수출, 일자리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이 원자력보다 높은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
면, 2021년 재생에너지의 공급 실적은 8059TWh로 원전 2776TWh보다 2.9배 더 높다. 
투자액도 마찬가지다. 2021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4460억 달러로 원전 투자액 440억 
달러보다 10배 이상 더 높다. 앞으로의 전망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계 각국의 목표 시나
리오를 적용하면, 2021~2030년 원전의 추가 공급량은 771Twh에 불과하지만, 태양광・
풍력의 추가 공급량은 7781Twh시로 10배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는 태
양광・풍력뿐만 아니라 수력, 지열, 해양・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어 시
장의 규모와 수출 잠재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붙임4] 참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에너지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
너지다. 원전 수출은 대통령․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해외순방과 정상회담까지 하며 대폭적
인 지원과 대대적인 홍보를 아끼지 않지만, 재생에너지는 기업들이 각자도생식으로 알아
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세계가 탄소중립, 러-우사태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만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가 삭감한 2024년 
재생에너지 예산안에 대한 복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인프라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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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4~201년 원전 수출액과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 비교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2023).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

황」-국정감사 현장 제출 자료. 2023.10.10. 국회의원 양이원영. 등

연도 원전 수출액(A) 신재생에너지 
수출액(B)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C) (C)/(A)

2014 1,641 32,093 30,967 18.9 

2015 1,704 40,015 39,495 23.2 

2016 1,467 41,341 40,755 27.8 

2017 597 39,590 39,260 65.8 

2018 4,309 35,120 34,713 8.1 

2019 250 33,941 32,755 131.0 

2020 398 26,487 25,160 63.2 

2021 350 26,116 24,024 68.6 

평균 수출액 1,339.5 34,337.9 33,391.1 24.9

누적 수출액 10,716 274,703 267,129 24.9 

[표 1] 2014~2021년 원전 수출액과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 비교 (단위: 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황」-국정감사 현장 제출 

자료. 2023.10.10. 국회의원 양이원영. 

(설명)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은 양이원영 의원실이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를 통해 별도 추출 

[그림 1]  2014~2021년 원전 수출액과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 비교 (단위: 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황」-국정감사 현장 제출 

자료. 2023.10.10. 국회의원 양이원영. 

(주석)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은 양이원영 의원실이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를 통해 별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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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산업통상자원부 답변자료

1. 원전수출 계약액은 어떤 방식(몇 년, 비율)으로 지급되는지?

ㅇ 사업별로 상이하나,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음

(1) 이집트 엘다바 사업 : 81개월, 선급금(15%)-기성금(82%)-잔금(3%)

(2)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 50개월, 선급금(15%)-기성금(85%)

1. `22~`23년 원전 기자재 수출 관련 건설인력 규모 및 충원방안?

ㅇ (이집트 엘다바 사업) ’23년까지 투입된 건설인력은 총 390여명(내국인 140, 외

국인 250) 수준이며, ’24년 이후는 추후 산정 예정

ㅇ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건설인력 규모는 하도급 용역 발주 전으

로 추후 산정 예정

1. `22년 이집트 엘다바 사업 수출 부문별(기자재, 건설 등) 참여기업 및 계약금액

2. `23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수출 부문별(기자재,

건설 등) 참여기업 및 계약금액

1. `22년 엘다바 사업 부문별 참여기업

ㅇ (주계약) 한수원(약 3조원)

ㅇ (사업관리) 한수원

ㅇ (건설) 1차 하도급 : 두산에너빌리티

2차 하도급 : 이집트 현지 건설사

ㅇ (기자재) 공급사 선정 전, 한수원 발주 약 6,600억원 규모

2. `23년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부문별 참여기업

ㅇ (주계약) 한수원(약 2,600억원)

ㅇ (사업관리) 한수원

ㅇ (설계) 한전기술, S&L(미국), CITON(루마니아)

ㅇ (시공) 현대건설, 삼성물산 컨소시움

ㅇ (시운전) 한수원

ㅇ (기자재) 공급사 선정 전, 한수원 발주 약 1,100억원 규모

※ 부문별 사업금액은 영업기밀*로 공개할 수 없음

* 자료 공개 시 향후 용역사들은 동 사업금액을 역추산하여 유사 입찰 참여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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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0년과 2021년 원전과 재생에너지 일자리수 비교 

    

구분 원전 재생에너지 태양․풍력 발전

2020년 35,276 109,871 104,497

2021년 35,104 139,097 127,106

[표 2] 2020년과 2021년 원전과 재생에너지 일자리수 비교 (단위: 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황」-국정감사 현장 제출 

자료. 2023.10.10. 국회의원 양이원영., 한국에너지공단. (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한국에너지공단. p45  

(설명)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통계는 2019년까지는 제조기업만 대상으로 통계 작성,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제정('21.8)에 따라, 

’20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21.12)부터 전산업(제조･건설･발전･서비스업)으로 확대 공표

(설명) 태양․풍력 발전 종사자수는 양이원영 의원실이 「2020~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를 통해 별도 추출 

[그림 2] 2020년과 2021년 원전과 재생에너지 일자리수 비교 (단위: 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황」-국정감사 현장 제출 

자료. 2023.10.10. 국회의원 양이원영., 한국에너지공단. (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한국에너지공단. p45  

(설명)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통계는 2019년까지는 제조기업만 대상으로 통계 작성,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제정('21.8)에 따라, 

’20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21.12)부터 전산업(제조･건설･발전･서비스업)으로 확대 공표

(설명) 태양․풍력 발전 종사자수는 양이원영 의원실이 「2020~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를 통해 별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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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IEA 시나리오별 부문별 세계 전력수요 공급전망 및 해외 발전원별 투자현황

 
[그림 3]  시나리오별 부문별 전 세계 전력수요 공급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12.02.).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p5

(설명) ① STEPS :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TEPS) : 각 국가들이 설정한 정책을 미래에도 유지하는 것을 

전망하지만 현재까지 세부 정보가 없는 정책들은 미달성함을 가정함

      ② APS: 목표 선언 시나리오(Announced Pledges Scenario; APS) : 개별 국가들의 선언한 탄소중립 및 중장기 감축목표

(NDC) 등을 공표한 대로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상정하여 전망

      ③ NZE: 탄소중립 시나리오(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 NZE) : 2050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넷제로(Net Zero) 

경로를 달성하고 기온 상승 폭을 1.5℃로 유지하며 2030년까지 에너지 접근성 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간주함

     

[그림 4] 해외 발전원별 투자 현황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한국에너지공단. p51  


